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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호원 칼럼

오래전 사업부에 있을 때 두 직원이 생각난다. 입

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라 현장 실습 차원

에서 테스트도 할 겸 똑같은 거래처에 나가 구매 

물량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.

한 직원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다. “지

금 두 트럭 분의 설탕과 밀가루가 있어 바로 구매

가 가능합니다.”라고 보고했다.

또 한 직원은 앞 직원보다 좀 늦게 돌아와 메모한 

것을 갖고 “현재 두 트럭 분의 설탕과 밀가루가 

있는데 전량을 구입한다면 5%를 할인해 주겠

다.” 며 “당장 급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더 좋은 

상품의 설탕과 밀가루가 들어오니 그때 구입을 

하셔도 좋을 것 같다.”고 보고 했다.

똑같은 일을, 똑같은 사람에게 지시를 했는데 영

업 결과는 전혀 달랐다. 첫 번째 직원은 시키는 

일만 하다 보니 얼마 못 있다 퇴직했고, 또 다른 

직원은 시키는 일 외에도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

을 찾아 하다 보니 영업 실적도 올라가 다른 동료 

직원들보다 더 빠르게 승진을 하고 5년 만에 과

장으로 진급했다.

이 세상을 살다 보면 흔히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눠 

말하기도 한다. ▲꼭 필요한 사람. ▲있으나 마나 

한 사람. ▲없어도 될 사람이다. 

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, 자신의 처세에 따

라 평가는 이렇게 달라진다. 

기왕에 세상에 태어 났는데, 있으나 마나 한 사

람, 없어도 될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극이고 불

행이다.

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자신을 돌이켜

보았으면 한다. 

사회 조직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아도 세 종류

로 구분이 된다. ▲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. ▲시

키는 일조차 안 하는 사람. ▲시키는 일보다 더 

하는 사람. 

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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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한다. 해야 할 

일이 있으면 그것만 겨우 한다.

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으니 마지못해 학교를 다

닌다.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 대학도 가

고, 졸업 후 회사에 취직, 주어진 일, 시키는 일

을 한다. 이런 경우는 대개 평범한 인생을 사는 

사람이다.

그러나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최

소한의 규율도 지키기 어려워하고, 책임감이 부

족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능력도 없다.

이런 사람은 공부나 업무 처리 등을 하기보다, 유

흥이나 게임 등에 관심이 많다. 결국 이런 사람은 

실패할 확률이 높다.

또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

규율을 지키지도 못하고, 자질이나 역량 등을 제

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오히려 “나는 왜 항상 이 

모양, 이 꼴로 지내느냐?”고 불평을 한다.

이에 반해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시키는 일 외도 

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. 이런 사람들에게는 

세 가지 특징이 있다.

첫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

다. 상사나 동료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거나, 누군

가에게 무슨 일을 부탁을 받았을 때, 들은 것만 

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

지를 생각하며 원하는 일까지 알아서 해준다. 물

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이나 나쁜 일은 

적용되지 않는다.

둘째, 150%의 일을 한다. 성공하는 사람은 기대

하는 수준 이상 일을 한다.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

때도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고, 부모님

께 용돈을 드릴 때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상으

로 드리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.

특히 상대방이 말하기 전 필요한 일을 먼저 처리

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산다. 어떤 것이던 주고도 

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, 아까워서 필요 최소

한의 것을 주기 때문이다.

일을 할 때도 시킨 사람의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하

고, 만약 고객을 대할 경우, 고객이 생각한 이상

으로 해주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. 

상대방이 이런 배려와 관심을 느낄 때 그 사람은 

모두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다.

셋째, 성공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. 시

킨 일이라 싫지만 억지로 일을 하면 힘이 더 들고 

능률도 안 오른다.

그러나 ‘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’를 생각

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할 수 

있다.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좋은 

마음이 되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.

가만히 있으면서, 시키는 일만 한다면 성공할 수 

없다.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나서고, 좋은 마

음, 즐거운 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

능률도 오르지만,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.

누구라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인데, 상대를 배려

하며 기대 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. 

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

어야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자신도 기쁨을 느

낄 수 있다.

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어야, 헤아리게 되고, 원하

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. 

성공을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즐거

운 마음으로 하고, 또 좋아해야 한다.

불평불만으로 마지못해 일을 한다면 성공이 품 

안으로 오지는 않는다. 

무엇이든지 시키는 일보다 더 찾아서 일하고, 스

스로가 잘 해보려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반드

시 성공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.


